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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occupational injury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in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industry and to present basic 
guidelines on accident prevention through accident analysis. 
 
Background: There occur many occupational injuries in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industry. But there were few researches for the occupational injury
of the workers in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industry.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occupational injuries of 1,609 workers in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industry in 2015. The accident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worker related factors and accident related 
factors. 
 
Results: Among the occupational injuries of the workers in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industry, 80.6% of the victims were males, 64.0% are older than 40, 
and 57.8% of the victims were employed by the companies with less than 50 workers.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accid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ge, work
experience, employment type, events or exposures, accident time of the day, agents,
natures of injuries and illnesses, injured organs and injured body part.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prevent equipment / machinery accidents. For this
purpose, more efforts should be given to establish safety measures faithful to the 
basics of safety devices and safety work procedures. It is also suggested that 
prevention of disasters should be intensively carried out for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and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Application: The result can be used to present guidelines for preventative measures
for the workers in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industry including safety 
education/training. 
 
Keywords: Automobile parts, Manufacturing industry, Occupational injury, Worker
related factors, Accident 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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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산업화와 함께 산업구조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산업현장의 재해는 설비의 다양화, 인적 구성의 복잡성,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Hong et al., 2011). 자동차

부품제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 자료(2015년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제조업이 포함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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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의 사업장수는 13,322개소이며 재해자는 2,692명 발생하였다. 이중 자동차 부품제조업 종사자가 1,609명으로 수송용기계

기구제조업 재해자의 59.7%에 해당된다(KOSIS, 2015). 미국의 경우에는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y에서 총 

17,150건의 nonfatal injuries and illnesses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산업에서는 5,510건이 발생하여 

32.1%를 차지하고 있다(BLS, 2015). 이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종에서 재해율을 낮추지 않고서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의 재해율을 낮

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부품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고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재해분석을 통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체계적인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작업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체계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별 재해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종별로는 parking lot managing work, household moving 

work, cabling work, delivery work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Byun et al., 2017; Jeong and Park, 2017; Kim et al., 2016; Kim et al., 

2016; Lee, 2012; Park et al., 2015; Park and Jeong, 2016). 

 

자동차는 2만개 이상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상품이며 완성차 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부품 구매액이 자동차 업체 매출

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Kim, 2005). 자동차 부품은 Power train, 제동장치, 조향장치, 충격흡수장치, 범퍼, seat, 미러 등 다양

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료는 철 및 비철금속, 프라스틱 및 고무, 유리 등이 있고 이를 제조하는 공정으로는 주조, 단조, 절삭

가공, 사출 및 조립 등 대부분의 가공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musculoskeletal disorders (Jang et al., 2008; Yang and Cho, 2007; 

Mok et al., 2013), job stress (Kim and Kim, 2014) 등에 관한 것이다. Kim et al. (2009)은 연령, 성별, 근속기간 등 작업자 특성 분석 

및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자세 등의 주요 유해요인 분석 그리고 통증호소율 등을 분석하여 작업자들이 어깨, 허리, 목 

순서로 통증을 호소하고, 공정의 주요 유해요인은 불편한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순서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종사자의 재해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자동차 부품제조업 종사자의 재해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재해

예방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Methods 

2.1 Definition 

본 연구에서는 작업관련성 산업재해자를 사망자, 장해자, 부상자로 분류하였고 자동차 부품제조업 작업 중 3일 이상의 휴무(sick leave 

days / days away from work)를 입은 산업재해 승인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2.2 Data collection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자동차 부품제조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자로 승인된 1,609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재해자 

1,609명의 평균 나이는 44.127(표준편차 11.271)세이며 남자가 80.6%, 여자가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인 1,609명은 17명

의 사망자(1%)와 458명의 장해자(28.5%), 1,134명의 부상자(70.5%)로 구성되었다. 

2.3 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사고를 작업자관련 요인과 사고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특성을 조사하였다. 작업자관련 요인은 연

령, 성별, 근속기간, 회사규모, 고용형태 등이며 사고관련 요인은 상해정도, 사고시간, 요일, 사고부위, 상해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특성과 재해정도에 따라 재해자 분포에 차이가 있는가를 카이 제곱(χ2)검정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재해자와 장해

자의 근로손실일수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정은 통계패키지인 

SPSS 18.0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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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3.1 재해자관련 특성 분석 

3.1.1 재해자의 연령별 분석 

Table 1은 연령별 재해자 분포를 나타낸다. 연령별 재해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50대 이상(36.9%), 40대(27.1%), 30대(23.4%), 

30세 미만(12.6%)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40세이상이 전체 재해자의 6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사망자, 부상자, 장해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0.448, p=0.002). 연령에 따른 재

해정도를 보면 사망자는 30세 미만에서 1.5%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장해자는 50세 이상에서 34.8%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단순 부상자는 50세 이상에서 64.1%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나 50세 이상에서의 사망자나 장해자 비율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1.2 재해자의 성별 및 고용형태별 분석 

자동차 부품제조업 종사자를 성별 및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재해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재해자는 남성이 1,297명

(80.6%), 여성이 312명(19.4%)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른 재해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정규직에서 88.3%, 비정규직에서 

11.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사망자, 부상자, 장해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9.851, p=0.131). 

 

 

Table 1. Distribution of injured persons by age 

Age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Under 30 
203 146 3 54 

(12.6%) (71.9%) (1.5%) (26.6%) 

30~39 
376 286 3 87 

(23.4%) (76.1%) (0.8%) (23.1%) 

40~49 
436 321 5 110 

(27.1%) (73.6%) (1.1%) (25.2%) 

50 or more 
594 381 6 207 

(36.9%) (64.1%) (1.0%) (34.8%) 

Total 
1,609 1,134 17 458 

(100.0%) (70.5%) (1.1%) (28.5%) 

Statistical test χ2=20.448, p=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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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재해자의 근속기간별 분석 

재해자의 근속기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의 40.0%

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별 사망자, 부상자, 장해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4.945, p=0.021). 근속기간별 

재해 정도를 보면 사망자는 3년 이상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반면, 장해자는 10년 미만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부상자는 10년 이

상(75.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망자와 장해자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3~10년 미만과 1년 미만에서 부상자 비

율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망자와 장해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Distribution of injured persons by gender/employment type 

Working condition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Male 

Full-time 
1,155 828 16 311 

(71.8%) (71.7%) (1.4%) (26.9%) 

Temporary 
142 91 0 51 

(8.8%) (64.1%) (0.0%) (35.9%) 

Female 

Full-time 
265 182 1 82 

(16.5%) (68.7%) (0.4%) (30.9%) 

Temporary 
47 33 0 14 

(2.9%) (70.2%) (0.0%) (29.8%) 

Total  1,609 1,134 17 458 

Statistical test  χ2=9.851, p=0.131 

Table 3. Distribution of injured persons by work experience 

Work experience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Under 1 year 
644 447 6 191 

(40.0%) (69.4%) (0.9%) (29.7%) 

1~3 years 
321 233 0 88 

(20.0%) (72.6%) (0.0%) (27.4%) 

3~10 years 
331 217 6 108 

(20.6%) (65.6%) (1.8%) (32.6%) 

Over 10 years 
313 237 5 71 

(19.5%) (75.7%) (1.6%) (22.7%) 

Total 1,609 1,134 17 458 

Statistical test χ2=26.280, p=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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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Analysis of injured persons by size of employment 

회사 규모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5인~30인 미만(33.0%), 100~500인 미만(22.9%), 5인 미만(12.6%), 30인

~50인 미만(12.2%), 50인~100인 미만(11.9%), 500인 이상(7.5%)순으로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자

가 57.8%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규모별 사망자, 부상자, 장해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091, p=0.443). 

 

3.1.5 재해자의 고용형태별 분석 

고용형태별 재해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고용형태별 재해자를 살펴보면 정규직 1,420명(88.3%), 비정규직 189명(11.7%)

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사망자, 부상자, 장해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367, p=0.110). 

3.2 Analysis of the injured in view of accident related factors 

3.2.1 Analysis of the injured by day of the week 

사고 요일별 재해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수요일 299명(18.6%), 목요일 285명(17.7%), 월요일 282명 

Table 4. Distribution of injured persons by size of employment 

Company size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Under 5 persons 
202 146 0 56 

(12.6%) (12.9%) (0.0%) (12.2%) 

5~29 persons 
531 370 4 157 

(33.0%) (32.6%) (23.5%) (34.3%) 

30~49 persons 
196 133 1 62 

(12.2%) (11.7%) (5.9%) (13.5%) 

50~99 persons 
192 130 4 58 

(11.9%) (11.5%) (23.5%) (12.7%) 

100~499 persons 
368 268 6 94 

(22.9%) (23.6%) (35.3%) (20.5%) 

Over 500 persons 
120 87 2 31 

(7.5%) (7.7%) (11.8%) (6.8%) 

Total 
1,609 1,134 17 458 

(100.0%) (100.0%) (100.0%) (100.0%) 

Statistical test χ2=10.091, p=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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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of injured persons by employment type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Full-timer workers Regular 
1,420 1,010 17 393 

(88.3%) (71.1%) (1.2%) (27.7%) 

Temporary workers 

Regular 
64 41 0 23 

(4.0%) (64.1%) (0.0%) (35.9%) 

Daily workers 
89 64 0 25 

(5.5%) (71.9%) (0.0%) (28.1%) 

Part timer 
36 19 0 17 

(2.2%) (52.8%) (0.0%) (47.2%) 

Total  1,609 1,134 17 458 

Statistical test  χ2=10.367, p=0.110 

Table 6. Distribution of the injured by day of the week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Mon 
282 192 4 86 

(17.5%) (68.1%) (1.4%) (30.5%) 

Tue 
251 171 3 77 

(15.6%) (68.1%) (1.2%) (30.7%) 

Wed 
299 223 2 74 

(18.6%) (74.6%) (0.7%) (24.7%) 

Thu 
285 195 4 86 

(17.7%) (68.4%) (1.4%) (30.2%) 

Fri 
262 187 1 74 

(16.3%) (71.4%) (0.4%) (28.2%) 

Sat 
166 117 2 47 

(10.3%) (70.5%) (1.2%) (28.3%) 

Sun 
64 49 1 14 

(4.0%) (76.6%) (1.6%) (21.9%) 

Total 
1,609 1,134 17 458 

(100.0%) (100.0%) (100.0%) (100.0%) 

Statistical test χ2=7.708, p=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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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금요일 262명(16.3%), 화요일 251명(15.6%)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요일별 사망자, 부상자, 장해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7.708, p=0.808). 

3.2.2 사고 발생시간대별 분석 

사고 발생시간을 주/야간 시간대로 구분하여 재해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주간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로 정의하며,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정의한다. 사고 발생시간을 보면 주간 1,240명(77.1%), 야간 369명(22.9%)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야간별 사망자, 부상자, 장해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7.018, p=0.030). 부상자와 장

해자 발생 비율은 주간이 높게 나타났으나, 사망자 발생 비율은 야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3 사고 발생형태별 분석 

사고 발생형태별 재해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 끼임 사고(48.9%)와 작업관련질환(13.5%), 부딪힘(7.7%), 넘

어짐(6.1%), 물체에 맞음(6.1%) 순으로 발생하였다. 

 

발생형태별 사망자, 부상자, 장해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91.920, p<0.001). 사망자는 

뇌심혈관계질환을 포함한 작업관련성질환과 부딪힘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장해자는 끼임 사고에서 38.1%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상자는 끼임 사고에서 점유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끼임 사고에 의해서 사망자나 장해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 빈도도 높고, fatal rate도 높아 관리가 가장 필요한 사고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Distribution of the injured by time of day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Day 
1,240 868 9 363 

(77.1%) (70.0%) (0.7%) (29.3%) 

Night 
369 266 8 95 

(22.9%) (72.1%) (2.2%) (25.7%) 

Total 
1,609 1,134 17 458 

(100.0%) (100.0%) (100.0%) (100.0%) 

Statistical test χ2=7.018, p=0.030 

Table 8. Distribution of the injured by events or exposures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Caught in 
787 481 6 300 

(48.9%) (61.1%) (0.8%)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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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기인물별 분석 

기인물별 재해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가 표 9와 같다. 재해자 전체로 보면 설비/기계 818명(50.8%),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작업관련

성 질환이 포함된 기타 256명(15.9%), 부품(부속물) 및 재료 250명(1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인물별 사망자, 부상자, 장해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4.754, p<0.001). 사망자는 뇌

심혈관계질환 등의 작업관련성 질환이 포함된 기타에서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해자는 설비/기계(35.2%)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부상자만의 비율은 설비/기계가 63.9%로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망자와 장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비/기계에 의해 발생된 사고는 전체 사고 빈도도 높고, fatal rate도 높아 관리가 가장 필요한 기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Distribution of the injured by events or exposures (Continued)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Work-related disorders 
217 161 7 49 

(13.5%) (74.2%) (3.2%) (22.6%) 

Struck against object 
124 94 2 28 

(7.7%) (75.8%) (1.6%) (22.6%) 

Slips or trips 
98 85 0 13 

(6.1%) (86.7%) (0.0%) (13.3%) 

Struck by object 
98 84 1 13 

(6.1%) (85.7%) (1.0%) (13.3%) 

Cuts, lacerations, punctures 
65 49 0 16 

(4.0%) (75.4%) (0.0%) (24.6%) 

Fall to lower level 
52 39 0 13 

(3.2%) (75.0%) (0.0%) (25.0%) 

Others 
168 141 1 26 

(10.4%) (83.9%) (0.6%) (15.5%) 

Total 
1,609 1,134 17 458 

(100.0%) (70.5%) (1.1%) (28.5%) 

Statistical test χ2=91.920, p<0.001 

Table 9. Distribution of the injured by the agent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Machine/Equipment 
818 523 7 288 

(50.8%) (63.9%) (0.9%)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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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상해부위별 분석 

재해자의 상해부위별 재해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상해부위를 살펴보면 손/팔 1,004명(62.4%), 발/다리 242명

(15.0%), 허리 141명(8.8%), 안면부 98명(6.1%), 어깨70명(4.4%)순으로 나타났다. 

 

상해부위별 재해정도에 관한 재해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87.515, p<0.001). 기타(심장 

등)부위와 안면부 재해자는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해자는 손/팔 부위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였다. 부상자 비율은 손/팔 비

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망자나 장해자의 fatal injury rate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Distribution of the injured by the agent (Continued)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Parts and materials 
250 186 2 62 

(15.5%) (74.4%) (0.8%) (24.8%) 

Buildings/Structure and surfaces 
133 112 1 20 

(8.3%) (84.2%) (0.8%) (15.0%) 

Handtools 
83 71 0 12 

(5.2%) (85.5%) (0.0%) (14.5%) 

Containers, furniture and fixtures 
69 57 0 12 

(4.3%) (82.6%) (0.0%) (17.4%) 

Others 
256 185 7 64 

(15.9%) (72.3%) (2.7%) (25.0%) 

Total 
1,609 1,134 17 458 

(100.0%) (100.0%) (100.0%) (100.0%) 

Statistical test χ2=54.754, p<0.001 

Table 10. Distribution of the injured by the injured body part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Face/Head 
98 76 6 16 

(6.1%) (77.6%) (6.1%) (16.3%) 

Neck 
24 18 0 6 

(1.5%) (75.0%) (0.0%) (25.0%) 

Shoulder 
70 54 0 16 

(4.4%) (77.1%) (0.0%)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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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상해종류별 분석 

재해자의 상해종류별 재해자의 분포 및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상해종류를 살펴보면 압궤/절단 557명(34.6%), 

골절 461명(28.7%), 염좌/근골격계질환 384명(23.9%)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종류별 재해정도에 관한 재해자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29.721, p<0.001). 사망자는 

뇌심혈관계질환에서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장해자는 압궤/절단에서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상자만의 발생 비율은 압궤

/골절(56.6%)과 뇌심혈관계질환(66.7%)에서 낮게 나타나 상재적으로 사망자와 장해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Distribution of the injured by the injured body part (Continued)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Trunk 
141 107 3 31 

(8.8%) (75.9%) (2.1%) (22.0%) 

Arm/Hand 
1,004 651 0 353 

(62.4%) (64.8%) (0.0%) (35.2%) 

Leg/Foot 
242 206 0 36 

(15.0%) (85.1%) (0.0%) (14.9%) 

Others 
30 22 8 0 

(1.9%) (73.3%) (26.7%) (0.0%) 

Total 1,609 1,134 17 458 

Statistical test χ2=287.515, p=0.000 

Table 11. Distribution of the injured by natures of injury or illness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Crush/Amputations 
557 315 3 239 

(34.6%) (56.6%) (0.5%) (42.9%) 

Fracture 
461 340 4 117 

(28.7%) (73.8%) (0.9%) (25.4%) 

Sprain/Musculoskeletal 
384 308 0 76 

(23.9%) (80.2%) (0.0%) (19.8%) 

Burns 
108 99 0 9 

(6.7%) (91.7%) (0.0%) (8.3%) 

Cerebral cardiovascular 
21 14 7 0 

(1.3%) (66.7%) (33.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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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and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 자동차 부품제조업 종사자의 재해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자동차 부품제조

업 재해자는 연령별, 근속기간별, 직종 및 고용형태별, 사고 발생형태별, 사고시간대별, 기인물별, 상해부위별, 상해종류별로 재해정도

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제조업 재해자의 특성 분석에 의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재해자는 80.6%가 남자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40대 이상(64.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에서 88.3%가 발생하였고, 50 미만의 회사 규모에서 57.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근속기간은 1년 미만에서 40.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의 65.2%가 남성이었고 

35세 이상에서 66.6% 발생하였으며 근속기간은 1년 미만에서 31.9%가 발생하여 한국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LS, 2015). 

 

사고 관련 특성에서 사고 발생형태는 끼임 사고(48.9%)와 작업관련질환(13.5%)에서 높게 발생하였으며, 기인물은 설비/기계(50.8%)에

서 높게 나타났다. 상해부위는 손/팔(62.4%)과 발/다리(15.0%), 허리(8.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해종류는 압궤/절단(34.6%), 골

절(28.7%), 염좌/근골격계질환(23.9%)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의 사고 발생형태(events or exposures)

는 Overexertion and bodily reaction (41.7%), struck by or against object (20.3%), Slips or trips(16.7%)에서 높게 발생하였으며, 기인

물(sources)은 Worker motion or position (20.9%), Parts and materials (19.6%)에서 높게 나타났다. 상해부위(parts of body affected)는 

arm/hand/wrist (33.4%)과 trunk (22.0%), knee/ankle/foot (17.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해종류(natures)는 Sprains, strains, tears 

(35.7%), Cuts, lacerations, punctures (18.5%), Fracture (9.4%) 순으로 나타났으나 Amputations은 1.4%로 미미하여, 한국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LS, 2015).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제조업에서는 설비/기계의 끼임 사고의 예방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도 재래형 사고유형에 

해당하는 설비/기계의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장해가 남는 fatal rate 도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끼임 사고는 손 부위 등에 절단 등으로 인한 장해를 남기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안전장치와 안전작업 수칙에 따른 작업

방법 등의 기본에 충실한 안전대책이 정착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0인 미만이 57.8%를 차지하며, 40대 이상의 중장년층(64.0%) 근로자에게서 산업재

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중장년층에 대한 재해예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의 특성상 중량물의 취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염좌/근골격계질환의 발

생과 중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발생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고령 작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11. Distribution of the injured by natures of injury or illness (Continued) 

 
Frequency Nonfatal Fatal  

Total Injury Death Disability 

Contusion/bruise 
18 17 0 1 

(1.1%) (94.4%) (0.0%) (5.6%) 

Others 
60 41 3 16 

(3.7%) (68.3%) (5.0%) (26.7%) 

Total 
1,609 1,134 17 458 

(100.0%) (100.0%) (100.0%) (100.0%) 

Statistical test χ2=329.721,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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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 정책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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